
화학노조와파업지상주의
얼마전일류공대를졸업한여학생이의사가되기위해서울대학교의대에편입한것이화제가된적이있다.
공대를 졸업하고사회에진출해도 희망이없어의사가되기로마음먹었다는 것이고, 이공계를 졸업해도그렇게
희망이없는것인지논란이일어났었다. 과연이공계를졸업해도희망이없는것인가?
화학산업을대표한다는석유화학을보노라면“전혀아니다”라고말할수밖에없다. 대졸초임연봉이 3000만원
에 가깝거나 넘어섰고, 전문대를 졸업하고도 10-15년간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면 연봉이 5000만-6000만원에
이르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기때문이다.
유명대학을나와석·박사학위를받지는않았더라도업무능력이출중해인정받고장래가총망돼승승장구하는
사원이라면몰라도업무능력이나성취도와는상관없이직장생활 10-15년을영위하면모두가거액의연봉을받
는직장은석유화학이아니면없을것이다.
석유화학기업은 평균 연봉이 5000만-6000만원에 이르고 일반사원인데도 불구하고 연봉이 1억원에 가까운
경력자도상당수에달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공계를 졸업하면 희망이 없고 의사가 되어야 기를 펴고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이해할
수있겠는가? 아마도배부른나머지일하기가싫어의사타령을하고있는것이라고놀리기쉬울것이다.
그러나의사가되기위해거쳐야하는과정이일반인이생각하기보다는훨씬어렵다는것을아는사람들은고개
를 가로 저을 것이다. 요즘 TV를 장식하고 있는 <외과의사 봉달희>나 <하얀거탑>에서 나오는 인간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무리가따를지모르나대단히고달픈과정을거쳐야하는것만은사실이라고한다.
그렇다면, 일류공대를나와촉망받는젊은이가왜산업체취업을포기하고그토록힘든의사의길을택했을까?
아마도기득권으로똘똘뭉쳐새로움을배척하는선배들의등쌀을견디기힘들다고생각했을것이고, 툭하면파
업이고공장문닫기를밥먹듯하는제조기업에들어가봐야희망이절벽이라는인식을가졌음직하다.
중국경제가 성장을 거듭하면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방향을 틀고 있어 섬유, 플래스틱 등에 이은 국내
전체 제조업의 생사가 불분명한 판에 노땅들이 죽치고 앉아 획기적인 신기술 개발이나 경영효율화를 저해하고
있음은주지의사실이다.
여기에노동조합은다수의힘과함께공장가동을좌우할수있다는오만에사로잡혀합리성이결여된요구를하
기 일쑤이고, 파업을 빌미로 억지와 횡포를 부려가며 임금과 복지수준 향상을 넘어 회사를 착취하기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일부화학기업노조는플랜트가동을중단하면수십억원에서수백억원의손실을입는다는것을무기로가
동중단을 위협하면서 수용하기 힘든 요구를 거듭하고 있다. 2006년에도 카프로가 장기파업을 벌이고 여천
NCC도증설작업이차질을빚는등마찰이계속됐다.
노조가 파업을무기로무리한요구를거듭하면서능력이상의과실을챙기고업무능력이나실력이바닥인노땅
들이앉아서과실을함께즐기는현상이 20년 가까이지속되다보니국민소득이 2만달러에도미치지못하는한
국의임금수준이 2배를넘는미국에근접했거나오히려높음은물론일본을추월하는기가막힌사태가발생하
고있다.
물론 기술경쟁력이우수하고효율성을바탕으로양호한수익성을올리고있다면높은임금수준이그리문제될
것은없지만, 현실은전혀그렇지않다. 온갖특혜와비리를통해성장을거듭하고있고, 마땅히부담해야할사
회적·환경적코스트를면제받음으로써존재가치이상의수익을올리고있는것이원인인것이다.
경제와사회문제를복합적으로판단하고융합시킬능력이없는무능한정부와 1970년대부터이어져온수출지
상주의에빠져헤어나지못하고있는관료들이온갖비정상적인현상의주범이라는것도반드시인식해야할문
제이다.

수출을 무기로주어진온갖특혜를환수해야고임금을비롯한경제적·사회적왜곡을시정할수있다는사실을
성찰하기에는너무늦었다.       <화학저널 2007/3/12>


